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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냉∙온풍기

최고 경영자는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가지고 직원과 회사를 이끌고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

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창업주의 오너십과 전문경영인의 리더십이 둘 다 겸비되어야만 최고경영자

로서CEO십을발휘할수있을것이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오너십은 창업주가 흔히 갖는 것으로 비즈니스 전투에 능하며 회사경비 절감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며, 자신과 회사를 동일시 한다. 그래서 냉정한 냉기경영을 한다. 추위에 대비하는

능력이 있으며 추진력과 결단력이 장점이다. 회사의 기반을 닦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현재의 기

업을 만든 장본인이므로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해 직원들이나 남의 의견을 듣는 것 보다 자신의 고

집을밀어붙이는고집불통이되기도한다. 

직원들과원만한커뮤니케이션이어렵고지시나명령에복종하는태도를원한다. 한마디로직원들에

게“시키는 일이나 잘해”스타일이다. 직원들을 조직의 톱니바퀴로 생각해 직원들에게 화를 잘 내거나

오너에게 반대의견을 펴는 직원들을 싫어한다. 전투에 있어 장군이 부하장수를 거닐 듯 다룬다. 거칠

고, 냉정하고, 실력이없으면무시한다. 그러다보니일부직원들은회사를떠나고, 조직에대해애정을

갖기힘들다. 

매출과이익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어제와오늘이거의동일하다. 직원들의복지에신경을덜쓰고

“회의는 업무시간 끝나고 해”라고 일축한다. 숫자에 강하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 모두를 파악하려고 한

다. 전투에는강하나부러지기쉽고사람과일상에는약한리더십을가지고있는것이특징이다. 

리더십은창업주보다전문경영인이많이사용하게된다. 새로운조직에들어가서솔선수범을보이고

사람들을 배려하여 사람들이 따르도록한다. 카리스마는 없으나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통솔하고 직원

스스로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데주력한다. 

직원들을키우고따뜻함으로조직을만들어나간다. 온기경영이라할수있다. 자신의온기로주위를

훈훈케 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오너보다 덜한 감각을 가지며 매출에 대해서도 중장

기적으로 생각한다. 직원들을 꾸짖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시스템 마련에 노력한다. 비용

이줄줄새는것을쉽게막지못하고직원들의요구사항이지나쳐서원만히이끌면좋지만그렇지못하

면문제가있다. 

오너십의장점과리더십의장점을결합한냉온경영이필요하다. 더울때는시원한냉기를, 추울때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풍기의 역할을 해야한다. 최적의 경영온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카리스마와 리더

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주는 리더십을, 전문경영인은 창업주의 오너십을 배

울필요가있다. 

기업의뜨거운여름과추운겨울을보내려면CEO십이라는냉온경영이해결해주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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